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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이후 일본에 머물고 있던 한국인들이 대규모 북한

행을 선택한 것은 일본 정부와 북한이 합심해 준비한

프로젝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기획한 특별강연자로 나선 테사

모리스 스즈키 호주국립대학교 아시아-태평양대학 교

수는 "제네바에 있는 국제적십자 기구에 있는 공개해제

된 비밀자료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즈키 교수는 "북한과 일본 정부간 대규모 북송사업에 

대해 비밀스럽고 직접적인 협상이 있었다"며 "구체적 

제안을 일본이 먼저 제안을 했다는 점과 북한과 일본의

이데올로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북송사

업에 대해 협력을 잘했다는 것이 놀랍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선인 북송은 양국의 공동사업"이라고 강조

했다. 

또한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명분이 국제정치적 음모의 협조자가 됐다"며 적십자사가 정치

적으로 이용됨을 안타까워했다. 

일본은 적십자에 북송과 관련한 내용을 통보했고 적십자는 조선인들이 일본을 떠나기 전에

자유의지를 물었지만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렀고, 조선인들의 제3국 등 선택은 적사자로

부터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북한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즈키 교수는 "해방이후 일본에 남아 있는 조선인들은 60만 명가량이 있었다"며 "하지만

대부분 좌파성향이었고 (남한에서) 범법행위를 한 자들로 남한행을 꺼렸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조선인들의 북한행을 계획했고, 북한이 러시아·중국·일본 등에

흩어져있던 조선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각국에 요청한 것이 맞아떨어지며 대규모 북송이

감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즈키 교수는 특히 "이렇듯 많은 조선인들이 북한으로 향했지만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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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일부 북한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현재 일본이나 제3국을 가고자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재일조선인 북송의 역사가 끝나지 않고 결국 현재의 탈북자와 재귀국자의 모습

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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